
brilliant�30:�작가�정치영
각각의�시대적�영웅들을�회화적�포토리얼리즘으로�표현하는�작가



정치영,�포토리얼리즘의�새로운�방향을�제시하다



정치영은�사진을�모티브로�하는�포토리얼리즘�작가입니다.�기존의�포토리얼리즘�작품은

'터럭�한올’까지도�묘사하여�사진보다�더�사진�같은�회화의�경향을�보이는�반면,�그의�회화

는�사진이�온전히�나타내지�못한�암부의�*계조(gradation)를�작가의�섬세한�손을�통해�재

현하여�‘회화적인�포토리얼리즘’을�보여줍니다.�

대중매체의�이미지를�수집하여�회화로�풀어낸�그의�작품들은�사진이�표현할�수�없는�회화

만의�영역에�주목합니다.�닮기의�제왕인�카메라�렌즈가�복제할�수�없는�물감의�속성을�핑크

와�옥색이라는�중간색조의�통일된�색채로�드러냅니다.�그리고�회화�안에서�그것이�표현할

수�있는�최대치의�계조(gradation)를�통해�그만의�독창적인�회화세계를�구축합니다.

<Gaze>,�<Salad�Days>등의�핑크�시리즈는�미디어가�생산한�‘시대의�영웅-아폴로�우주

작가는�지나간�시대의�이야기를�사실주의적�드러내기가�아닌�그림�속�이미지�이면의�내용

에�호기심을�가질�수�있도록�어슴푸레하게�드러냅니다.�그래서�그의�회화는�전통적�미술�감

상법인�한�발�물러서기가�아닌�오히려�그림에�더�가까이�다가가고�싶은�욕망을�불러일으킵

니다.�

포토리얼리즘�회화의�숙명과도�같은�사진과�회화의�관계성�규명을�그들의�반목에서�찾는

것이�아닌�화해와�융합�안에서�찾고자�한�그의�작품은�진정한�리얼리즘이�무엇인가에�대한

사유의�단상을�드러냅니다.�

*계조�(gradation)�:사진이나�이미지에서�밝은�부분부터�어두운�부분까지�변화해�가는�농

도의�단계



선,�록(Rock)�음악’에�열광하는�대중의�모습을�담고�있습니다.�대중은�이들을�통해�더�나은

세상에�대한�기대와�희망을�품었으나�시대의�변화�속에서�희망은�표류하고�그�시대의�영웅

들은�구시대의�흔적으로만�남았습니다.

Q.�회화의�기법으로�포토리얼리즘을�선택한�특별한�계기가�있
나요?

어릴�적�그림을�배우기�시작할�때부터�당시�미술계의�주류였던�추상화보다�사실주의�회화

를�먼저�접했습니다.�이런�경험은�자연스럽게�사실주의�회화에�대한�관심으로�이어졌습니

다.�사실주의�회화에서�사진은�매우�중요한�도구입니다.�그러다보니,�사실주의�회화에�대한

연구가�사진에�대한�관심으로�이어졌고�이후,�이것이�제�그림의�소재가�되었습니다.�지금은

회화와�사진,�두�매체간의�관계성에�대하여�다양한�각도에서�예술적�실험을�하고�있으며�이

러한�배경이�포토리얼리즘�회화를�하게�된�동기가�되었습니다.

작가와의�대담

사진이�등장하면서�회화의�사실주의는�그�힘을�잃게�되었고,�생존할�방법을�사진과의�차

별성에�두었습니다.�그러나,�사진과의�거리를�유지하며�회화�본연의�특성을�찾고자�한�오

랜�실험은�결국에는�사진과의�화해와�공존을�모색하는�방향으로�나아가게�되었습니다.

그�대표적인�예가�‘포토리얼리즘’이라고�생각합니다.
-�정치영�-



Q.�그림과�사진,�두�매체의�차이는�무엇이라고�생각하시나요?

그림과�사진은�서로�닮은�점이�없는�듯하지만�그림과�사진�모두�사실주의�속성을�가지고�있

습니다.�사진이�등장하기�전까지�회화는�사실주의적�재현에�기반을�두었습니다.�사진이�등

장하면서�회화의�사실주의는�그�힘을�잃게�되었고,�생존할�방법을�사진과의�차별성에�두었

습니다.�그러나,�사진과의�거리를�유지하며�회화�본연의�특성을�찾고자�한�오랜�실험은�결

국에는�사진과의�화해와�공존을�모색하는�방향으로�나아가게�되었습니다.�그�대표적인�예

가�‘포토리얼리즘’이라고�생각합니다.�저는�사진과�그림이�전혀�다른�것이라고�생각하지�않

습니다.�그러나,�이�두�매체의�차이는�분명히�있습니다.�이것은�크게�두�가지로�나누어�볼�수

있습니다.�첫째,�미디엄(medium)의�차이입니다.�그림은�물감을�사용하고�사진은�사진기

란�도구가�필요하니�이것이�가장�큰�차이라고�생각합니다.�물감을�통해�그림의�이미지를�만

들어가는�그�과정이�회화의�매력이라고�봅니다.�반면에�사진은�이미�존재하는�대상을�찍어

야�한다는�점에서�회화와는�차이가�있습니다.�두�번째는,�회화만이�품고�있는�아우라(Aura)

입니다.�작가의�손을�거친�회화만의�수공예적�성격이�물감의�물성과�만나�만들어내는�회화

의�아우라는�사진이�흉내낼�수�없는�부분이라고�생각합니다.

Q.�작품에�주로�서구적�이미지가�담겨�있습니다.�특별한�이유가�있으신
지요?�그리고�작품의�이미지�선택은�어떻게�하시나요?

저는�어릴�적에�미국으로�건너가�그�곳에서�교육을�받았습니다.�다른�문화와�피부색을�지닌

친구들�사이에서�적응하는�것이�쉽지는�않았습니다.�그런�과정에서�나�자신이�누구인지에

대한�고민조차�제대로�하지�못하고�살았습니다.�그리고�그�곳의�대학에서�회화를�전공하였

으니�아마도�서구적�이미지가�저에게는�익숙하게�다가온�것�같습니다.�그렇다고�하여,�저에

게�한국인의�감수성이�사라진�것은�아닙니다.�한국으로�돌아온�후에는�한국적�정서와�색채

를�담는�작업을�꾸준히�시도했습니다.��

작품의�이미지는�주로�대중잡지와�영상에서�선택합니다.�작품�<Gaze>는�아폴로�우주선의

발사를�지켜보고�있는�사람들의�모습을�담은�사진을�사용하였고�<Salad�Days>는�하드코

어�록�음악에�심취해�있는�젊은이들을�그린�것입니다.�그리고�<Happy�Painting>은�매스

미디어가�담아낸�미인대회�참가자들의�모습입니다.�이런�이미지들을�통해�지금은�사라진

시대의�영웅들에�대한�이야기를�하고�싶었습니다.�구체적으로�말하자면,�매스미디어(mass

media)에�의해�만들어진�그�시대의�영웅이야기를�회화로�구현한�것입니다.�우주선은�과학

의�발전이�인류의�새로운�희망이며�인간의�욕망을�끊임없이�부추기는�자본주의가�진리였던

시절을�대변합니다.�이�시절에�매스미디어는�과학과�록(Rock)스타,�미인을�영웅으로�만들

었습니다.�그러나�오늘날�미디어가�생산한�그�시대의�영웅들은�아련한�기억�속에만�존재할

뿐,�그�실체는�사라져�더�이상�찾아보기�힘듭니다.�제가�그림을�통해�전달하고�싶은�메시지

는,�관객들로�하여금�그들�각자가�지나온�시대에�대하여�다시�생각해�보기를�바라는�것입니

다.



Q.�대부분의�포토리얼리즘�회화는�다양한�색채를�통해�사실성
을�극대화하려는�경향을�보이는�반면에�작가님의�작품은�핑크와
옥색�등의�단색조가�주를�이루고�있습니다.�그�이유가�궁금합니
다.

저는�제�양극적인�성격을�그림을�통해�탈피하고자�시도했습니다.�어느�순간,�마초적이면서

도�매우�섬세하고,�좋은�것과�싫은�것에�대한�구분이�정확한�저의�극단적인�성격이�피곤하게

느껴졌습니다.�초기에는�저의�성격처럼�화려하고�직설적이며�집착에�가까운�정밀한�테크닉

을�요하는�작업을�주로�하였습니다.�그러다�보니�회화의�감성마저�놓치고�있다는�불안감이

생기기�시작했습니다.�이�후,�새로운�작업을�시도해�보고�싶었습니다.�그러나,�제가�제일�잘

할�수�있는�사실주의�회화를�놓고�싶지는�않았습니다.�색채를�통한�변화를�시도했고�그것이

저와�가장�어울리지�않는�핑크와�옥색�같은�중간적인�성격의�색채로�발현된�것입니다.

Q.�새로운�생각,�작품의�영감은�주로�어디서�오나요?

작가가�살아온�인생을�통해�형성된�세계관을�투영하는�것이�예술작품이라고�생각합니다.

작가는�언어가�아닌�작품을�통해�자신을�드러내며�나아가�그�작품을�통해�관객과�소통하는

것이�예술인�것입니다.�이렇듯�작품의�영감은�제�삶에서�옵니다.



Gaze�2_On�a�Clear�Day�You�Can�See�Foreve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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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영은�미국의�메릴랜드대학교�회화과를�졸업하고�예일대학교�회화과에서�석사학위를

받았습니다.�현재는�화가로서의�활동과�더불어�단국대학교�미술대학�교수로�재직�중입니

다.�사진과�닮은�포토리얼리즘이�아닌�회화만이�표현할�수�있는�포토리얼리즘을�통해�동시

대�예술에서�사실주의�회화가�나아갈�길에�대한�새로운�방향을�모색하는�작가입니다.�그는

이�시대의�진정한�영웅과�행복이�무엇인지에�대한�작가적�해석을�작품을�통해�형상화하며,

최근에는�<Sublime>�시리즈를�통해�한국의�풍경에서�느끼는�숭고함을�그만의�색채와�감

성을�가지고�구현하고�있습니다.�<Quite�Riot>�레스빠스�71,�2014,�<Pretty�in�Pink>�관

훈갤러리,�2013,�<Oh�My�Abandoned�Son!>�대안공간�눈,�2008을�비롯한�수차례�개인

전을�열었으며,�<Resonance�of�the�Spirit>�한벽원�미술관,�2013,�<The�Spirit�of

Forms>�Korean�Culture�Center,�인도�뉴델리,�2007,�<Over�the�Rainbow>�Hong

Kong�Visual�Art�Center,�홍콩,�2009�등�다수의�단체전에�참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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